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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필요한 건 고난에 꺾이지 않는 ‘확고한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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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파이퍼 목사가 베들레헴침례교회 담임으로서의 마지막 설교에서, “(번영신학에 빠진) 목회자들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잘못된 신념 속으로 예배자들을 끌어들인다”고 비판했다. 미니애폴리스의 베들레헴침례교회에서 32년간 목회해온 파이퍼 목사는 이 설교를 끝으로 1월 20일 취임 예정인 제이슨 메이어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그가 설교와 비전 담당 목사로서 전한 마지막 설교에서 회중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메시지 주제는, “세상이 교회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는 “당신이 예배시간에 그리스도 안의 기쁨을 누리는 체하며, 부와 안락함, 건강, 명랑, 쾌활함과 낙천적이며 흥미를 끄는 피상적인 농담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보리 길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 꺾이지 않는 확고한 기쁨”이라며 여러 교회 예배에서 등장하는 쾌활하고 생기 있는 기쁨이 아닌, 고난과 슬픔 앞에서의 ‘진정한 기쁨’에 대해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수다스럽게 떠드는 라디오 토크쇼같이 취급되며, 모든 것에 대해 명랑 쾌활하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즐겁고 활기찬 느낌을 주도록 기획된 교회 예배에 크게 실망했다”며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이 방 안에 암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어떤 이들은 재정적으로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러면서 당신은 쾌활한 분위기를 만들려 하는가?’라고. 나는 그것을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본 모습이 아니”라고 했다.
파이퍼 목사는 “물론 세상이 행복한 크리스천을 봐야 하지만 그 행복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빚으신, 그리스도가 획득한 행복이어야 한다”며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할 것은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파이퍼 목사는 “그들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 꺾이지 않는 기쁨을 보고 느껴야 한다. 그들은 종교를 매일 세상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자기 스스로를 돕는 오래되고 과장된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그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퍼 목사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호화로운 집과 차, 옷으로 사람들을 예수께 이끌려 한다며 한탄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 성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이끈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예수께 이끌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 예수께로 오지 않고 물질과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에게 가게 된다”고 말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의 삶이란 매 맞는 것과 배고픔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자지 못하는 것 같은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바울의 영혼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으며, 그가 할 수 있던 모든 것은 예수를 지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었다.
파이퍼 목사는 고린도후서 6장을 설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권하고, (번영신학) 설교자들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울이 행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그 어떤 세상적인 부나 번영과 건강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통과 불행으로 목회하는 우리의 삶을 권한다”며 “이는 수면, 건강, 돈, 생명보다 존귀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재함을 의미한다. 당신은 이 존귀한 그리스도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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